
부산에

홀로 계신 부모님이

연락이 안돼요.



부산에 계신 부모님께 평소처럼
식사는 하셨는지, 별일 없으신지

안부차 전화를 드립니다.





바쁘셔도 금방 다시 연락을 하셨는데
어쩐 일인지 종일 연락이 닿지 않네요.
어디가 아프신걸까요?
무슨 큰일이 생긴거면 어떡하죠?
연락이 안되니
걱정이 커져만 갑니다.



“ 부산에 계신 엄마가

전화를 계속 안받으세요.

‘부모님 안부안심콜’을

사전에 등록해두었는데

지금 안부확인 부탁드려요”

“ ‘부모님 안부안심콜’입니다.

미리 등록해주셨으면

서비스 이용 가능하세요.

부모님의 안부를 확인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다행히 미리 등록해둔 덕분에
안부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어요.

당장 부산을 갈 수 없어서 걱정했는데
부모님 가까이 있는 누군가에게

대신 확인을 부탁하니
한시름 걱정을 덜고 기다릴 수 있었어요.



“어머니께서 경로당의

프로그램에 참가중이셨어요.

 곧 따님께 연락드린다고

전해달라고하셨습니다.”

“아 저희 엄마가 경로당에

계셨다니 다행이에요.

안부확인 전화 한통이지만

참 감사하네요.”



홀로 계신 부모님과 연락이 되지않아
걱정되는 타지의 자녀분들을 위해

부산시가 ‘부모님 안부안심콜’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